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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인천에서 태어나 먹고살기 어려워 중학교 졸업한 후 목공일을 시작함. 직장 생활을 하

며 기술을 배우다가 23살 때 개인 사업을 시작함. 송림동에서 선배의 일을 이어받아 

하면서 ‘명진공예’라는 상호를 가짐. 로구로 작업을 주로 함. 오성체육, 신한 다이

아몬드, 스타벅스 등 많은 일을 해옴. 만드는 것을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품이라 

생각함. 앞으로 더 열심히 건강하게 일할 계획임.

주요 색인어

둘째, 인천, 일, 목공, 목선반, 가구, 목상자, 숭의동, 상호, 가족, 멀바우, 수입, 나

무, 접착제, 기계, 로구로, 목선반, 배다리, 극장, 신문, 오성체육, 홍보테크, 신한 

다이아몬드, 스타벅스, 원형 계단, 엄지 손가락, 상품, 비전, 공예 협회, 건강, 술, 

목 디스크, 계획, 힘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어린시절

00:00:25~

00:05:10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먹고살기 어려워 중학교 졸업하고 목공예를 시작함.

- 3남 1녀, 둘째임

- 인천 도원동에서 태어나 용현동에서 오래 살았고 현재는 만석동에 

거주.

- 생년월인은 59년 6월 5일

- 어렸을 때 저녁때면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았던 추억이 있음

2. 목공 사장님 

00:05:11~

00:07:47

- 23살 때부터 개인 일을 함.

- 용현동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함.

- 목선반을 하다가 일거리가 없어서 가구 짜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

움.

- 숭의 목공예 마을에서 선배가 있었던 자리에서 시작해 송림동에서 

‘명진공예’라는 상호를 가진 가게를 인수받아 15년 동안 운영

3. 지인들, 형님 00:07:48~

00:09:12- 선배가 거래처도 많고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가게를 이어받음.

4. 가족이야기 00:09:13~

00:09:53- 아내, 쌍둥이 아들 둘있음.



- 36살에 결혼하고 4년만에 아이를 가짐.

5. 나무이야기

00:09:54~

00:12:51

- 인도네시아산 나무, 멀바우. 멀바우로는 야구 방망이를 만듦.

- 고무나무로 원형계단을 함.

- 스프로스 소나무로 제비집 같이 생긴 것을 만듦.

-  자작 합판으로 만든 나무 상자

6. 작업 접착제

00:12:52~

00:15:16

- 들여온 원목은 기계를 이용해 규격대로 잘름.

- 도료는 칠

- 우리나라 접착제는 굳는 게 더뎌 미국산 접찹제(타이틀 본드) 사

용

- 옛날 접착제 보다 요즘 접착제가 더 빨리 굳음.

7. 기계이야기

00:15:17~

00:19:54

- 테이블 쇼, 자동 대패, 수동 대패, 원형도기, 애치센다, 코너로

킹, 드릴, 가끌, 재단비 등 10여 가지의 크고 작은 기계가 있음.

- 인천에 목공기계 파는 곳에서 삼.

-  기계들은 국산

8. 목선반 로구로

00:19:55~

00:22:47

- 20살 이전부터 로구로를 함.

- 로구로는 일본어로, 목선반이라는 뜻이다.

- 일본어로 된 기계 이름들이 많음.

9. 배다리 송림동

00:22:48~

00:28:53

- 송림동이 재개발되면서 이쪽으로 옴.

- 이전 후 사업체가 늘어나 일이 많아졌다. 

- 송림동엔 목공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음.

- 85년도부터 배다리 공예거리에서 가구 손잡이 납품을 5년 이상 했

음. 

- 옛날에 제물포역에서 하인천까지 전철 타고 다녔음.  

10. 인천 옛 극장 00:28:54~

00:29:54- 인천에 극장이 10개가 넘었음.

11. 생애 과거 00:29:55~

00:30:23- 중학교 때 신문돌리는 일을 함.

12. 오성체육 00:30:24~

00:31:01- 오성체육과 거래를 많이 함.

13. 홍보테크 00:31:02~



- 홍보테크 업체에 군납함. 00:31:47

14. 신한 다이아몬드 00:31:48~

00:32:25- 신한 다이아몬드 일 10년 넘게 함.

15. 스타벅스
00:32:26~

00:35:14- 스타벅스 벽면 장식 인테리어 함.

- 사람과 사람 사이, 삶 속에서의 갈등 없었음.

16. 을지로 수포교 00:35:15~

00:35:34- 을지로 수포교 일을 하려다가 일이 커서 포기함.

17. 지인들, 형님(2) 
00:35:35~

00:38:18- 선배님이 몸이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가게, 기계 시설, 전

기 시설, 자재, 거래처까지 천만 원에 넘겨받음. 

18. 현재 일, 미래 일
00:38:19~

00:40:00-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할 생각

- 작품이라 생각 안하고 상품이라 생각함.

19. 가족이야기(2)
00:40:01~

00:40:29- 자식들이 목공 사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가게를 물려 

받으려 하지 않음.

20. 엄지 손가락 00:40:30~

00:41:14- 목공일 하면서 엄지손가락 두 개 잘린 게 아픔.

21. 현재 일, 미래 일(2)

00:41:15~

00:44:32

-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

해놓은 게 내 자부심이다 하는 건 없음.

- 앞으로 전망은 비전이 좋을 것. 

22. 지인들, 형님(3)

00:44:33~

00:47:11

- 숭의 목공예 마을 사람들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.

- 목공예 전문인 모임은 없고 옛날에 공예 협회가 있었는데, 중간에 

빠졌음.

23. 건강이야기
00:47:12~

00:49:54- 한 달 전, 건강을 위해 술을 끊음.

- 목 디스크가 있음.

24. 현재 일, 미래 일(3)

00:49:55~

00:50:33

- 누가 만들어 달라는 거 만들어주니까 불만족은 없음. 불만족하면 

안 하면 됨.

-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계획



25. 형님들, 지인(4) 50:34~51:

25- 내 방식대로 하는 것

26. 나무이야기(2) 51:26~54:

10- 내 몸의 두 배의 무게가 나가는 목재를 들고 옮김.


